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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오 제주시장 "제주시청사는 소중한 문화 유산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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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오 제주시장은 “제주시청사는 건축적인 완성도가 대단히 높은 건물로 제주 근대의 상징이자, 

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”이라고 강조했다.  

 

김 시장은 2005년 문화재청이 제주시청사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된 배경에 

대해 설명했다.  

 

김 시장은 “민원인들의 편의와 원활한 시정 업무를 위해 본관 좌우로 건물을 증축했으나 중앙 현

관과 외벽 및 창틀 형태 등은 60년이 지나도록 기존 건물의 원형을 잘 보존해 나가고 있다”고 밝

혔다.  

 

김 시장은 또 “청사는 당대의 역사 공간으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행정관청

의 역할을 넘어 관광명소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 

 



 

앞서 제주시는 1997년 시청 담장을 허물면서 생긴 자투리 공간을 정비, 벽에 삼성신화 벽화를 그

려 넣고 벤치와 공연장을 설치한 ‘어울림마당’을 조성한 바 있다.  

 

이곳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행사와 축제를 여는 소중한 문화공간이자, 쉼터로 각광을 받고 있다.  

 

이에 대해 김 시장은 “대학로와 연계해 제주시청사가 문화·예술이 숨 쉬고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

장소를 제공하는 ‘시청 광장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 

 

한편 제주시청 전 화장실에는 ‘흡연 경보기’를 설치, 민원 불편으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했고 비

둘기 깃털과 배설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축물 부식을 막기 위해 비둘기 퇴치용품을 설치하

는 등 쾌적한 ‘에코 청사’로 거듭나고 있다. 

 

이 같은 에코 청사 정책과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.  

 

여기에 육아 및 출산 정책에 맞춰 임신부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

한 제주시청사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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